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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사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련의 단계들을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이라 한다.
심정지가 일단 발생되면 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
자들을 선별하여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우선적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에는 목격자가
심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즉시 응급의료체계에 신
고해야 한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목격자가 현장에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고, 신고 받은 응급의료체계는 신속히 환
자 발생 현장에 도착하여 제세동을 포함한 전문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이 회복된 후에는
심정지 원인을 교정하고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를 시행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가 신경학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
해서는 이와 같은 5가지의 필수적인 단계들이 사슬과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Fig. 1).
1.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
생존사슬의 첫 번째 고리로 2015년에 새롭게 도입한 개
념은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이다. 심정지가 발생된 이
후에는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더라도 생존율이 매우
낮다1). 소아에서는 질병보다는 사고 또는 손상에 의한 심
정지 발생율이 높으므로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 성인에
서도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인자를 줄임으로써 심
정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인 심정지 환
자의 낮은 생존율을 고려할 때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것
은 소아 심정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병원 밖에서
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요인 및 위험요인을 감소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병원 안에서는 심정지 발생 전
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빨리 파악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원
내응급팀(medical emergency team)이나 원내신속반응
팀(rapid response team)의 역할이 필요하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는 목격자가 심정지를 신속하게 인
지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로의 신고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
다. 심정지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인 또는 의료제공
자에게 심정지 증상을 교육함으로써 신속하게 심정지를 인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신속한 신고
생존사슬의 두 번째 고리는 신속한 신고이다. 이 과정에
서는 심정지를 인식한 목격자가 응급의료체계에 전화를 걸
어 심정지의 발생을 알리고, 연락을 받은 응급의료전화상
담원이 환자발생 지역으로 119구급대원을 출동시키는 일
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두 번째 고리가 신속하게 연결되려
면 응급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가 갖추어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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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in of survival. The links in the Chain of Survival
are Prevention and Immediate recognition, Early
activation, Early CPR, Early Defibrillation, and
Effective ALS and Post-cardiac arres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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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화신고에 반응하여 구급대원이 출동할 수 있는 연락
체계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심정지 환자를 신고하
는 전화번호는 119이다.
3.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신고 후에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정지 환
자에게 가장 필요한 처치는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다.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목격자
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보다 심정지 환
자의 생존율을 2-3배 증가시킨다2). 따라서 학교, 군대, 집
단거주지,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는 기본소생술을 교육하
여야 한다.
4. 신속한 제세동
제세동 처치는 빨리 시행할수록 효과적이다. 심실세동에
서 제세동이 1분 지연될 때마다 제세동의 성공 가능성은
7-10%씩 감소한다3,4). 빠른 제세동을 위해 구급차에 자동
제세동기가 보급되었고,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제세동기가 공공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제세동 치료를
받은 심실세동 환자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자
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패드를 붙여 놓기만 하면
환자의 심전도를 자체적으로 판독하여 자동으로 제세동을
유도하는 의료장비이므로 일반인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시
행 받은 뒤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5. 효과적 전문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
제세동 처치에 반응하지 않는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을
회복시키려면 약물투여로 확보, 혈관수축제 또는 항부정맥
제 등의 약물 투여, 전문기도유지술 등의 전문소생술을 시
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전문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
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현장에서의 전문소생
술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뚜렷이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5). 그러나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에서
혈역학적 안정을 유지하고 심정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효
과적인 전문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에 중요하다.
자발순환이 회복된 심정지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심정지
후 치료가 필요하다. 심정지 후 치료는 일반적인 중환자 치
료와 더불어 목표체온치료,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관상동맥
중재술, 경련발작의 진단 및 치료 등이 포함된 통합적 치료
과정이다. 그러므로 심정지로부터 소생된 환자는 심정지
후 치료를 위하여 이러한 치료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심폐소생술의 법적인 측면
1.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적인 문제가 없다. 기본소생술의 시행은 1급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도 해당되며 의료인
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도 할 수 있다.
2. 일반인 구조자
일반인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응급
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라는 신고 의무와“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
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협조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6). 그
러나 같은 법의 제4조에는“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
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모든 국민에게 교육하
고 응급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
리에 해당된다6).
3. 선의의응급의료에대한면책(선한사마리아인조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
항이 있다. 이 법 제 5조 2항(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
책)은“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
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
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구조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6). 상기 법
률의 해당 행위자에는 일반인 및 업무시간 외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포함된다.
심폐소생술에서의 소아와 성인의 구분
소아와 성인 사이에는 심정지 원인에 차이가 있으며 체
구가 다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만으로는 소아와 성인을 구분하
기 어렵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나이
를 결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가이드라인
에서 나이의 구분은 심정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교
육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소아의 체구가 커서 성
인과의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구조자의 판단에 따라 소아
또는 성인 심폐소생술을 적용하면 된다. 비록 구조자가 심
정지 환자의 연령을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심폐소생술에서 나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생아: 출산된 때로부터 4주까지
② 영아: 만 1세 미만의 아기
③ 소아: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④ 성인: 만 8세부터
심정지 환자에 대한 구조자의 행동요령
2014년의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 심정지 환자의 생존
율은 4.8%, 일반인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2.1%로
2012년의 생존율 4.4%, 시행률 6.5%보다 향상되었다1).
심정지의 발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심정지 발생
장소는 가정 54%, 공공장소 20%, 비공공장소 13% 등으
로, 심정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7). 심정지 환자
에서 심폐소생술은 뇌손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약간의 시
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즉시 심박동을 회복시키지는 못
한다. 자발순환을 회복시키려면 심정지 초기에 제세동 처
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제세동이 지연되면 생존율은 5분에
50%, 7분에 30%, 9-11분에 10%, 12분에 2-5%로 감
소되며 심정지 발생 후 1분 이내에 제세동이 이루어졌을
때 생존율은 90%까지 보고되었다3). 따라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정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주변사람에게 자
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해서 빠른 제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목격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1. 반응의 확인
심정지 환자의 치료에서 중요한 첫 단계는 즉시 환자의 반
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일반인이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목격
하거나 발견할 수 있다. 이때는 쓰러진 사람에게 접근하기
전에 우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쓰러진 사람의 반응을 확
인해야 한다. 쓰러져 있는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괜찮
으세요?”라고 소리쳐서 반응을 확인한다. 의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 소리를 낼 것이다.
쓰러져 있는 사람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손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심정지
호흡)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정지 상태
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
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일반인은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일반인의
경우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호흡반응을 확인할
때는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이 정상인지 비정상적인 호흡
(심정지 호흡: gasping)인지 함께 확인한다8-10). 따라서 응
급의료전화상담원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는 목
격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반응의 여부와 비정상적인 호
흡(심정지 호흡: gasping)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목격자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심정
지 환자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호흡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
야 하며, 목격자에게 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8-10).
1) 나이에 관계없이 전화우선(call first)
성인에서 발생하는 비외상성 심정지의 주요원인은 심실
세동이며, 심실세동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제세동이다.
반면, 영아와 소아에서는 기도나 환기의 문제로 인한 일차
성 호흡정지가 심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따라서 심정
지가 의심되는 성인을 발견한 목격자는 119에 전화 연락
을 먼저 하여 자동제세동기가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도
록(전화우선) 한다. 그러나 소아 심정지의 목격자는 2분간
심폐소생술을 먼저 한 다음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하도록 권
장(심폐소생술 우선)하는 국가가 많다.
하지만 일반인에게“전화우선”, “심폐소생술 우선”의
개념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심정지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심정지의 원인이 심장성인지 호흡성인지를 알
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신고한다면 병원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더구
나, 우리나라는 휴대폰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
시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의 연령에 관계없
이 목격자는 119에 전화신고를 먼저 한 후에 심폐소생술
을 시작하는‘전화우선’을 하도록 권장한다.
2) 119 신고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발생한
환자 수와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11). 만약에 신고자가 심폐소생술을 전혀 배우지
않았거나 하는 방법을 잊은 경우라면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더 이상 지시사항
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상태를 유지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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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 상황이 발생한 위치(가능하면 사무실 이름, 방의
호수, 도로나 거리이름)
② 응급상황의 내용(심장발작, 자동차사고 등)
③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
④ 환자의 상태
⑤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자동제
세동기 사용 등)
⑥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을 위한 권고사항
1.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심폐소생술 지도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응급처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환자와 신고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신고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반응이 있는지, 호흡이 정상인지 비정
상인지이다12). 응급의료전화상담원에게는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 호흡인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을 권고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심정지 상태라고 판단되면 표준화되고 의학적으로 승인된
‘전화도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지도할 것을 권고하며 그
럼으로써 현장의 일반인이 응급의료종사자가 도착하기 전
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
화도움 심폐소생술’은 일반인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킨
다13,14). 따라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전화도움 심폐소생
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
아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비정상 호흡을 알아내는 방법,
심정지 호흡이 심정지를 의미한다는 것, 경련발작이 심정
지의 첫 증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지도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기를 권고한다8-10).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심정지임을 판단하면 일반인 신
고자에게는 가슴압박만 하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도
록 지도할 것을 제안한다15-17). 그러나 심정지 환자가 익수,
저산소성 원인 등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고, 신고자가 인
공호흡을 시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응급의료전화
상담원은 신고자가 스스로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해야만 응
급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며, 적절한
응급처치를 조언할 수 있다.
2.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소속 기관에 대한 권고 사항
기관의 책임자는 신고시간부터 신고자에 의한 심폐소생
술 시작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며, ‘전화지도 심폐소
생술’의 지도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0,13,14).
2015년 한국 기본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
2015년 한국 기본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새롭게 추가 혹
은 수정되어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① 심폐소생술의 순서에서 인공호흡 이전에 가슴압박을
먼저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2011년 가이드라인과 마
찬가지로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compres-
sion)-기도유지(airway)-인공호흡(breathing)의
순서(C-A-B)를 유지한다18,19).
Table 1. Summary of basic life support for adults, children, and infants
Adult Child Infant
Verification of the Unresponsiveness
cardiac arrest No breathing or abnormal breathing (i.e., only gasping)
Pulselessness identified within 10 seconds (only healthcare providers)
Order of the CPR Chest compression - Airway - Breathing
Chest compression rate 100-120 per min
Chest compression depth Approximately 5 cm More than 1/3 depth of More than 1/3
chest (4-5 cm) depth of chest (4 cm)
Chest wall recoil Full chest wall recoil between compressions
Pauses in chest compressions Minimizing pauses in chest compressions (within ≤10 seconds)
Opening the airway Head tilt-chin lift
CV ratio           No advanced airway 30:2 30:2 (1 rescuer CPR), 15:2 (2 healthcare providers CPR)
Advanced airway 1 ventilation every 6 seconds regardless chest compression
Non-healthcare providers Compression-only CPR CPR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V ratio: compression-ventilation ratio
②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압박만 하는‘가슴압박 소생술
(compression-only CPR)’을 하도록 제안한다. 인공
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
생술을 시행 할 수 있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을 포함
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반드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18,20-25).
③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강조한다. 성인 심정지 환자
에서 가슴압박의 깊이는 약 5 cm 깊이를 권고하고,
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제안한다. 가슴압박의 중
단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며, 인공호흡
을 과도하게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18,26-32).
④ 심정지의 즉각적인 확인은 무반응과 비정상적인 호흡
의 유무로 판단한다. 비정상적인 호흡이란 환자가 숨
을 쉬지 않거나, 심정지 호흡과 같이 정상이 아닌 모
든 형태의 호흡을 말한다18).
⑤ 호흡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2006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였던‘보고-듣고-느끼기’의 과정은 201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삭제되었는데, 2015년 가이드라인
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18).
⑥ 일반인이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맥박을 확인하는
과정은 2011년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권장되지 않
는다. 의료제공자는 10초 이내에 맥박과 호흡을 동시
에 확인하도록 하며, 맥박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가슴
압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1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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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S algorithm for lay rescuers.
Table 2. Reference table of basic life support for lay rescuers
Management Details
Chest compression Chest compression position: on the lower half of the sternum
Chest compression depth: adult, approximately 5 cm (child 4-5 cm; infant 4 cm)
Chest compression rate: 100-120 per min
Compression-only CPR Only chest compression without ventilation
CPR CPR performed by non-healthcare providers who can do ventilation
AED use Turn on AED as soon as it is available and use
Analyzing the heart rhythm Perform in an interrupted state of chest compressions
CPR after defibrillation Post-shock pauses in chest compressions should be as short as possible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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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여러 명의 구조자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
정을 교육함으로써, 팀 접근에 의한 체계적인 심폐소
생술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18).
성인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순서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연속된 평가와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폐소생술 흐름도는 다양한 구조자들이 심폐소생술
순서의 각 단계를 쉽게 배우고 익혀, 시행하기 쉽도록 구성
한 것이다. 흐름도는 1인 구조자가 행동의 우선순위를 결
정할 때 활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는 이해하기 쉽도록 심폐소생술 순서를 구조자에 따라 일
반인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Fig. 2, Table 2)
와 의료제공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Fig. 3, Table
3)로 구분하였다. 병원 내 심정지와 같이 여러 명의 구조자
가 심정지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각 단계
의 순서에 관계없이 다수의 구조자가 동시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반응의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Fig.
Fig. 3. BLS algorithm for healthcare providers.
Table 3. Reference table of basic life support for healthcare providers
Management Details
Check breathing and pulse Check breathing and pulse simultaneously within 10 seconds
Chest compression Chest compression position: on the lower half of the sternum
Chest compression depth : adult, approximately 5 cm (child 4-5 cm; infant 4 cm)
Chest compression rate: 100-120 per min
CV ratio 30 compressions and 2 breaths
AED use (or defibrillator) Turn on AED (or defibrillator) as soon as it is available and use
Analyzing the heart rhythm Perform in an interrupted state of chest compressions
CPR after defibrillation Post-shock pauses in chest compressions should be as short as possible
4).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
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
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응급의료체계에 연락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119에 신고한다. 그러나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
주 확인하면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를 따른다33-35).
2. 119 신고
쓰러진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Fig. 5).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
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한다. 특히, 심정지
호흡은 심정지 환자에게서 첫 수 분간 흔하게 나타나며, 이러
한 징후를 놓치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진다.
만약 신고자가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받은 구조자이고 주변
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즉시 가져와 사용한다. 두 명 이상
의 구조자가 현장에 있다면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신고와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도록 한다18).
119에 신고할 때 구조자는 응급의료전화상담원에게 발
생 장소와 상황, 환자의 숫자와 상태, 필요한 도움 등에 대
답을 하여야 한다. 구조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심폐소생술 시행에 자신이 없다면, 응급의료전화상
담원의 지시를 따른다. 구조자는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전
화를 끊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전화지시를 따르며 심폐소
생술을 계속한다33-35).
3. 호흡과 맥박 확인
1) 호흡 확인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점은 119신고 후 호흡
을 확인하는 것이다. 심정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호
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확인 및 119신고 후에 환
자의 호흡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
정의 변화는 호흡의 확인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정
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
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되기 때문이다18).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
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
내에 따라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
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
한다33-35). 의료제공자는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맥박과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동시에 10초 이내에 판별해야 한
다.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심정지 상
황으로 인식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비정상 호흡 중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호흡이 심정지 호
흡이다. 심정지 호흡은 심정지 발생 후 초기 1분간 40% 정
도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심정지 호흡을 심정지의 징
후라고 인식하는 것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소생
성공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반응이 없으나 정상의
호흡을 보이는 경우에는 회복자세를 취해 입안의 이물이
흡인되는 것을 예방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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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eck for unresponsiveness. Tap the victim’s shoul-
der and shout “are you all right?”
Fig. 5. Call 119. If victim dose not respond, shout for help.
If another rescuer responds, send him or her to acti-
vate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get an auto-
mated external defibril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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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박 확인
여러 연구에서 심정지 의심 환자의 맥박 확인 과정은 일반
인뿐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어렵고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의료인도 심정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맥박을 확인하
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정지가 의심이 되는 경우, 즉 반응이 없는 환자가 정상적
인 호흡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일반인들은 맥박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가슴압박을 하도록 권고한다. 의료제공자는 맥박
을 확인해야 하며,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목동맥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0초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8).
4. 가슴압박
효과적인 가슴압박은 심폐소생술 동안 심장과 뇌로 충분
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슴압박으
로 혈류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려면, 가슴의 중앙인 가슴뼈
(sternum)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
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성인 심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
는 약 5 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
지한다. 가슴압박을 할 때 손의 위치는‘가슴뼈의 아래쪽
1/2’을 제안한다(Fig. 6)36,37).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
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38,39).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가슴압
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를 제안한다(Fig. 7)40,41). 심
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
지기 때문에 매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
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18).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자신
이 없는 경우, 혹은 인공호흡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경우에
는 심폐소생술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아무 것도 하
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
다. 201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
이 없거나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없는 일반인은‘가슴압박
소생술(compression-only CPR)’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를 조금 더 강화하여 일반인
은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시
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익수 혹은 약물중독으로 인한 질식
성 심정지(asphyxia arrest), 심정지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슴압박과 더불어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
행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종사자는 반
드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을 하도
록 제안한다18,20-25).
1인 또는 2인 이상의 구조자가 성인 심정지 환자의 심폐
소생술을 하는 경우 가슴압박 대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
를 제안한다. 기관내삽관 등 전문기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의 구조자는 분당 100회-120회의 속도로
가슴압박을 중단 없이 계속하고 다른 구조자는 백밸브 마
스크로 6초에 한번씩(분당 10회) 호흡을 보조하는 것을
제안한다42-44). 심폐소생술의 고품질 유지와 구조자의 피로
도를 고려하여 2분마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하도
록 한다18).
Fig. 6. Methods of chest compression. Compress on the
lower half of the sternum. Push hard (approximately
5 cm in depth) and fast (rate of 100-120/min).
Fig. 7. Compression-ventilation ratio. The ratio of compres-
sion-ventilation is 30:2.
5.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지시에 의한 심폐소생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일반인이 119에 연락하여 환
자가 의식이 없고 비정상 또는 무호흡 상태라고 하면, 응급
의료전화상담원은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일반인 구조자에게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하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에게
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한다(Fig. 8)33-35).
인공 순환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시행하면 직접 심장이 눌리
는 심장펌프 기전과 흉강내압의 변화에 의해 혈류가 발생
되는 흉강펌프 기전이 함께 작용하여 혈액순환을 발생시키
는 것으로 알려졌다45-47). 가슴압박으로 발생되는 혈류량은
정상 심장박출량의 1/4에서 1/3에 불과하다. 가슴압박으
로 유발되는 수축기 혈압은 60-80 mm Hg 이상이지만,
이완기 혈압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9,48). 따라서
심정지 환자에게는 가슴압박을 즉시 시작해야 하며, 가슴
압박은 강하고, 빠르게 해야 한다49,50).
1. 가슴압박의 위치와 자세
성인과 소아 심정지 환자에서 가슴압박의 위치는 가슴뼈
의 아래쪽 1/2이다(Fig. 9). 심정지 환자의 가슴뼈 상단
(흉골상패임)과 하단의 가운데를 확인한 뒤에 구조자의 양
손을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의 중앙에 위치 하도록 한다.
가슴압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젖꼭지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이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특성에 따라 정확한 압박 위
치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복강 내 장기의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슴뼈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
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36,37).
현장이 위험하지 않다면 일단 발견된 장소에서 가슴압박
이 시작되어야 한다. 환자 이송 중에는 가슴압박을 효과적
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가슴압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
해서 환자를 바닥이 편평하고 단단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히
거나 환자의 등에 단단한 판을 깔아준다.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한다. 제한된 공간에서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가슴압박을 할 수도 있다. 구조자는 한
쪽 손바닥을 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평행
하게 겹쳐 두 손으로 압박한다. 손가락은 펴거나 깍지를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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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and position for chest compression. The rescuer
place the heel of one hand on the lower half of the ster-
num and the heel of the other hand on top of the first.
Fig. 10. Position for chest compression.
Fig. 8. Emergency dispatcher assisted C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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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대해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한다(Fig. 10)49,50).
2. 가슴압박 깊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되어진 가슴압박의 깊이와 생존율
과의 관련성은 몇몇 관찰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으며, 가
슴압박을 4.5 cm에서 5.5 cm깊이로 시행했을 경우에 높
은 생존 퇴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27,28,51,52). 특히
9,136명의 병원 밖 성인 심정지 환자들을 분석한 연구는
가슴압박의 깊이가 40 mm에서 55 mm인 경우에 생존률
이 높았으며, 특히 46 mm에서 가장 높은 생존 퇴원율을
보였다고 하였다28,52). 또한 가슴압박의 깊이가 6 cm 이상
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6cm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 비해
가슴뼈 골절, 늑골골절 등의 손상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53). 따라서 보통 체격의 성인 심정지 환자에
게 가슴압박의 깊이는 약 5 cm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압박 깊이가 6 cm를 넘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심정지 현장에서 일반인
또는 의료제공자가 시행한 심폐소생술의 40% 정도에서는
가슴압박 깊이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분한 깊
이의 가슴압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혈역학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구조자는 효과적인 가
슴압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예전에는 가슴압박을 시행할 때 목동맥이나 대퇴동맥의
맥박을 확인함으로써 가슴압박의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그
러나 심폐소생술 도중에는 효과적인 동맥 혈류가 없어도 정
맥의 맥박이 만져질 수 있으므로 맥박을 확인하여 가슴압박
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49,50).
3. 가슴압박의 속도, 압박과 이완의 비율
심폐소생술 동안 적절한 혈류를 유발하려면 최소한 분당
80회 이상의 가슴압박이 필요하다고 한다. 관상동맥 및 뇌
관류는 가슴압박의 속도가 분당 130-150회로 빨라질 때까
지 상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시행되는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전체적인 가슴압박
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4-56). 따라서 가슴압
박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제안한다. 가슴압박의 속도
를 분당 100회로 시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 분 동안 100회
의 압박이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도유지, 인
공호흡, 심전도 리듬 분석 등의 기간에는 가슴압박이 중단되
기 때문이다. 가슴압박 과정에서 압박에 걸리는 시간(duty
cycle)은 1회의 압박-이완 시간의 20-50%가 바람직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49).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압박에 소요되는
시간을 1회의 압박-이완 시간의 50%로 할 것을 권장한다.
4. 가슴압박 후 이완
심장으로의 정맥 환류를 위해 각각의 가슴압박 후에는
가슴이 정상 위치로 즉, 완전히 올라오도록 이완시킬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가슴압박 후 가슴을 완
전히 이완시키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
한 상황은 구조자가 지쳤을 때 많이 나타난다. 불충분한 가
슴 이완은 흉강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심장박출량을 감
소시킴으로써, 관상동맥과 뇌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
킨다38,57). 완전한 가슴 이완은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에서 필
수적인 부분이므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때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5. 가슴압박 중단의 최소화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특히 맥박 확
인, 인공호흡, 심전도 리듬 분석, 제세동 전후에 발생하는
가슴압박의 중단시간을 10초 이내로 최소화할 것을 제안
한다29,31,32). 제세동기 충전 중에도 가슴압박을 계속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일반인은 순환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
압박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자동제세동기나 응급의료종사
자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가슴압박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 의료제공자도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
려고 노력해야 하며, 맥박확인, 심전도 확인, 제세동 등 필
수적인 치료를 위하여 가슴압박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
도 10초 이내로 가슴압박 중단 시간을 최소화 할 것을 제
안한다. 전체 심폐소생술 시행 기간 중에서 압박 분율
(compression fraction)은 6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전문기도기가 삽관되어 인공호흡을 위해 가슴압
박을 멈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압박 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한다49,50).
6. 가슴압박의 교대
가슴압박을 하는 구조자가 지치면 가슴압박의 속도나 깊
이가 부적절해진다. 구조자 자신은 가슴압박을 시행한 후
5분 정도까지도 피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가슴압박
을 시작하고 1분 정도가 지나면 압박 깊이가 줄어든다58,59).
두 명 이상의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2분마다
또는 5주기(1주기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
의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압박 시행자를 교대해 준다. 임무
를 교대할 때에는 가능하면 가슴압박이 5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두 명의 구조자가 환자의 양편에 위치하는 경
우에는 교대할 사람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교대한다. 여
러 명의 구조자가 있다면 2분마다 돌아가면서 가슴압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가슴압박에 의한 합병증
가슴압박이 적절히 시행되더라도 늑골 골절이 발생한다.
심폐소생술 후 사망한 환자를 부검한 연구에 의하면 늑골
(13-97%)이나 가슴뼈의 골절(1-43%)이 흔히 관찰되었
으며 드물지만 기흉, 혈흉, 폐좌상, 간 열상, 지방색전증, 혈
심낭염, 대동맥열상, 비장 손상 등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53).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정지 호흡을 하는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 구조자가 심정지가 아닌 환자에게 가슴압박을 시작
할 수도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정지로 오인되어
심폐소생술이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은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60-62). 심정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지시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은 환자
의 2%에서만 골절이 확인되었고 12%는 불편감을 호소하
였으나 내부 장기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과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가능
성의 효과를 비교한다면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심폐
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인공호흡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인공호흡을 하기 전
에 가슴압박을 먼저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을 우
선하는 심폐소생술 순서는 가슴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슴압박을 신속히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호
흡 역시 심폐소생술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효율적인 인공
호흡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1. 기도유지 방법
1)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기도유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
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 한다(Fig. 11). 이 방법
은 한 손을 심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
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
에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
을 준비한다. 일반인 구조자에게는 턱밀어올리기(jaw
thrust)를 권장하지 않는다.
2) 의료제공자에 의한 기도유지
의료제공자는 머리나 목에 외상의 증거가 없는 심정지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때, 반드시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
기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해야 한다.
척추 손상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척추고정 장치를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구조자의 손으로 척추 움직임을 제
한하는 것을 고려한다. 경추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머
리를 신전시키지 않는 턱밀어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
를 확보한다. 구조자는 심정지 환자의 머리 쪽에서 두 손을
각각 환자 머리의 양 옆에 두고, 팔꿈치는 바닥에 닿게 한
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래턱 모서리를 잡아 위로 들어올린
다. 입술이 닫히면 엄지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밀어 열리
게 한다. 기도 개방을 유지하고 적절한 환기를 제공하는 것
이 경추 손상의 보호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만약 이 방법이
제 2부 기본소생술 / 19
Fig. 11. Head tilt-chin lift mane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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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확보에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머리기울임-턱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한다. 척추고정 장치는 기도유지를 방
해할 수 있으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는 필요하다.
2. 일회 호흡량 및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가슴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③ 2인 구조자 상황에서 전문기도기(기관 튜브, 후두마
스크 기도기 등)가 삽관된 경우에는 6초마다 1회의
인공호흡(10회/분)을 시행한다.
④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
록 주의한다.
⑤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상인에게는 산소화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유지하기 위
해 체중 1 kg당 8-10 ml의 일회 호흡량이 필요하다63). 심
폐소생술에 의한 심장박출량은 정상의 약 1/4에서 1/3 정
도이므로, 폐에서의 산소-이산화탄소 교환량이 감소한다
48). 심폐소생술 중에는 정상적인 일회 호흡량이나 호흡수
보다 더 적은 환기를 하여도 효과적인 산소화와 이산화탄
소의 교환을 유지할 수 있다64). 따라서 성인 심폐소생술 중
에는 500-600 ml (6-7 ml/kg)의 일회 호흡량을 유지한
다. 이 일회 호흡량은 가슴 팽창이 눈으로 관찰될 때 생성
되는 일회 호흡량과 일치한다.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의 일차 목적은 적절한 산소화
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차적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
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흡입산소
농도, 일회 호흡량과 호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갑작스런
심실세동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몇 분 동안에는 인공호흡
은 가슴압박보다 중요하지 않다. 심정지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이 시작되기 전 또는 심폐소생술 시작
후 수 분 동안은 동맥혈 내의 산소 함량이 유지되기 때문이
다65). 심정지가 지속되거나 심정지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인공호흡과 가슴압박이 모두 중요하
다. 또한 익사 등 저산소증을 초래하는 질식성 심정지 환자
는 반드시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한다.
기도폐쇄 또는 폐유순도가 저하된 환자들은 가슴 상승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환기를 위해 높은 압력이 필
요할 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백마스크의 압력완화 밸
브(pressure-relief valv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일회 호흡량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기도폐쇄 또는 폐유
순도가 저하된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압력완화
밸브를 대체하여 높은 압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백마스크
장비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가슴의 팽창을 눈으로
확인한다.
과도한 환기는 불필요하며, 위 팽창과 그 결과로써 역류,
흡인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과도한 환기는 흉강내
압을 증가시키고 심장으로 정맥혈 귀환을 저하시켜 심박출
량과 생존율을 감소시키므로 오히려 해가 된다. 따라서 심
폐소생술 동안 심정지 환자에게 과도한 인공호흡을 시행해
서는 안 된다.
1) 입-입 인공호흡
입-입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
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다(Fig. 12). 인공호흡은‘보통 호흡’을 1초 동안
환자에게 불어넣는 것이다. 보통 호흡이란 구조자가 숨을
깊이 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 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
쉬는 것이다. ‘깊은 호흡’보다‘보통 호흡’을 하는 것은 환
자의 폐가 과다팽창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자가 과호흡
할 때 발생되는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인공호흡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부적절한 기
도 개방이므로,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
슴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에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만약 자발순환이 있는 환자(예, 강한 맥박이 쉽게 만져지
는 경우)에게 호흡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5-6초마다 한
번씩 인공호흡을 시행하거나 분당 10-1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2) 입-보호기구(barrier device) 인공호흡
구조자는 입-입 인공호흡을 직접 시행하기 보다는 보호
기구 사용을 선호한다. 그러나 입-입 인공호흡을 통해 질병
이 전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보호
기구를 준비하기 위해 인공호흡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Fig. 12. Mouth-to-mouth ventilation.
3) 입-코, 입-창(stoma, 스토마) 인공호흡
입-코 인공호흡은 환자의 입을 통해 인공호흡을 할 수
없거나 입을 열 수 없는 경우, 입과 입의 밀착이 어려운 경
우나 환자가 물속에 있는 경우에 입-입 인공호흡 대신으
로 권장한다.
환자가 기관절개 창(stoma)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창 인공호흡을 시행하는데, 둥근 소아용 안면마스크를
창 주변에 꼭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입-창 인공
호흡의 안전성, 효과, 수행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
직 발표된 바 없으나, 후두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아용 안면마스크의 사용이 표준 환기 마스
크보다 창 주위를 더 잘 밀폐시킬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4) 백마스크 인공호흡
백마스크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할 수 있다. 백마
스크 인공호흡은 전문기도 유지 없이 양압의 환기를 제공
하므로 위 팽창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1) 백마스크 기구
백마스크 기구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백마스
크 기구는 재호흡을 막는 밸브, 교체될 수 있는 압력완화
밸브, 표준 15 mm 및 22mm 연결부위가 있고, 고농도의
산소공급이 가능하도록 산소 저류장치(reservoir)가 있어
야 한다. 분당 30 L의 산소 흐름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
아야 하며, 일상적인 온도뿐 아니라 극단적인 온도에서도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마스크는 역류 여부를 관
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얼
굴에 꼭 맞게 밀착될 수 있어야 하고, 입과 코 모두를 덮을
수 있어야 한다.
(2) 백마스크 인공호흡
백마스크 인공호흡을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
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백마스크는 경험을 갖춘 2인
이상의 구조자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한 구조자가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밀착시키는 동안
다른 구조자는 백을 눌러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인공호흡
을 시행할 때에는 가슴의 상승을 관찰한다.
구조자는 성인 환자에게 약 500-600 ml의 일회 호흡량
을 성인용 백(1-2 L)으로 제공한다. 만약 기도가 확보되
어 있다면, 얼굴과 마스크 사이를 밀착시키고 1 L 성인용
백을 2/3정도 또는 2 L 성인용 백을 1/3정도 압박하면 적
절한 일회호흡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기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30회 가슴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반복하며, 인공
호흡을 할 때에는 가슴압박을 잠시 멈추고 인공호흡을 시
행한다. 인공호흡은 1초 동안 시행하며, 가능하면 산소(산
소농도 40% 이상, 최소 10-12 L/min)를 함께 투여한다.
5) 전문 기도기(advanced airway) 삽관 후의 인공호흡
전문 기도기가 삽관된 후에는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의 주기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가슴압박을
중단하지 않고 분당 100회-120회의 속도로 가슴압박을 시
행하며, 인공호흡은 6초마다 1회씩(분당10회 속도) 시행한
다. 기관내삽관과 더불어 기관 속으로 관을 넣지 않고 후두에
위치시키는 성문상 기도기(supraglottic airway)가 전문기
도유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후두마스크 기도기
(laryngeal mask airway, LMA), 식도-기관 콤비튜브
(esophageal-tracheal Combitube), 후두 기도기(laryngeal
airway)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소생술 장비로 사용되고 있
다. 기도기를 삽관하고 기도기를 통하여 인공호흡을 시행하
는 것은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만
허용된다. 아직까지 전문 기도기의 사용이 심정지 환자의 생
존율을 높인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며, 어느 종류의 전문 기도
기가 더 우월한 지는 입증되지 않았다66,67). 따라서 모든 성인
심정지에서 심폐소생술 동안에 초기 전문 기도기로서 성문상
기도기 또는 기관튜브 중 어느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6) 백마스크 대 전문 기도기
전문 기도기(기관튜브, 후두마스크기도기, 후두기도기,
콤비튜브)를 삽입한 것이 백마스크를 이용한 기도관리에
비하여 낮은 생존율을 나타낸 여러 관찰연구가 있었으나
근거수준은 매우 낮다68). 따라서 의료종사자는 성인 심정
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백마스크 또는 전문
기도기 삽관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
7) 심폐소생술시 수동적 산소 공급과 양압의 산소 공급
가슴압박 소생술을 할 경우에 가슴이 압박-이완되면서
수동적인 환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인공호흡을 하지 않
더라도 산소마스크 또는 단순한 기도기를 사용하면 산소가
폐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목격된 심실세
동이나 심실빈맥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입인두기도기와
안면마스크를 사용하여 수동적으로 고농도 산소를 투여한
경우가 백마스크 보조호흡을 시행한 경우보다 생존율이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69). 그러나 이 방법의 우수성을 증명
한 추가 연구가 없으며, 해당 연구가 시행된 응급의료체계
의 환경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과 다르다. 따라서 병원 밖
단계에서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는 동안 입인두기도기를 삽
입하고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수동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는 일반인을
위해 어떤 특수한 수동적 기도유지 또는 환기방법을 사용
하도록 권장할만한 근거는 불충분하다.
8) 윤상연골압박
윤상연골압박은 심정지 환자의 윤상연골을 압박하여 기
관을 후방으로 밀어냄으로써 식도를 압박하는 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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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위 팽창을 예방하고, 백마스크 인공호흡 동안의
역류나 흡인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윤상연골압박은 심폐소생술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약간의 흡인이 발
생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윤상연골압박은 몇몇 특수 상황
(예, 기관내삽관 시 성대를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경우)
에서 할 수도 있으나, 성인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윤상연
골압박을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가슴압박 소생술
가슴압박 소생술(compression-only CPR)은 가슴압박
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과 달리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이다. 심장성
심정지에서와 같이 저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심정
지가 발생되면, 심정지의 발생 초기에는 혈중의 산소농도
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수 분간 유지된다. 또한 가슴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 시
행하기 때문에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함으로써 관상동
맥관류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정지의 초기에는 인공호흡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일련의 임상연구에 의하면,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
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70). 가슴압박 소생술이 가슴압박
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비교하여 환자의 생
존율에서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으며,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세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받은 환자
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20,71).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서 응급의료팀이
심정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가
슴압박 소생술이 시행된 환자의 생존율이 심폐소생술을 받
은 환자보다 높았다72).
가슴압박 소생술의 도입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슴압박만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심정지 환
자의 생존율을 높인다.
②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일반
인도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③ 일부의 심장성 심정지 환자에서는 가슴압박 소생술과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에 미치는 결과가 비슷하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는 신고만 하고 심
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을 모르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잘못 할까봐 두려워하거나, 책임지기 싫다는 경우 등이다
73). 가슴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인도 쉽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쉽게 교육하고 오랫동안 교육
내용을 기억하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를 목격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제공자가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잘 기억
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응급의료전화상
담원이 목격자에게 전화도움 심폐소생술을 하도록 하는 경
우에는 기도유지와 인공호흡을 함께 지도하기가 쉽지 않
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일반인 목격자에게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심정지의 원인이 비심장성(non-cardiogenic)인
경우에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한 경우보다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가 생존율이 높다74,75). 따라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
서 심정지 시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 호흡성 원인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슴압박 소생술보다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제세동기
1. 자동제세동기
갑자기 발생된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
되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전기적 제세동
(electrical defibrillation)이다2,76). 제세동 성공률은 심실
세동 발생 직후부터 1분마다 7-10%씩 감소되므로, 제세
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3,4). 자동제
세동기는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의료제공
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비이다. 의료제공자들이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익숙하
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서는 자동제세동기와(자동)심장
충격기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신속하
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 없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
세동기를 설치할 것을 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2,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형 제26조의2, 2014.7.7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의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역사, 여
객자동차 또는 항만터미널, 5천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중앙
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청사 등을 말한다77,78).
2. 일반인 제세동(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AD)
프로그램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호텔, 백화점, 경기장, 항공기,
선박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일반인에게 자동제
세동기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인 제세동(public access
defibrillation, PAD)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
다79-82).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심정지 발생 위
험이 높은 장소에 자동제세동기와 훈련된 일반인을 미리
배치하여 심정지 환자에게 목격자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처
치가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83,84). 실제로 공
항과 카지노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공항직원과 경찰
관들이 직접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면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알려졌다85-87). 일
본의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은 일반인에 의한 제세동 시
행률을 증가시키고, 제세동까지의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결
과적으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증가시
켰다88). 네덜란드의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생
존률이 증가하였고 좋은 신경학적 예후로 퇴원한 환자는 5
배 증가하였다89). 그러므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
램의 시행을 권고하며, 더 많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성공적인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의 조건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우선 자동제세동
기가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실
제로 병원 밖 심정지는 과거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장소
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1). 이
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은 2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성인이 250명 이상
인 장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85). 일부 연구에서는 5년마
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발생된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81,86).
또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제세동 처치 시간이 단축되지
않은 일부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에서는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0,91). 그
러므로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심정지 환
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초기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된 일차반응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신속한 목격자 심폐소생술,
제세동 및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79).
자동제세동기는 심실세동 및 심실빈맥 이외의 심장리듬
을 가진 심정지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제세
동 처치를 시행 받은 직후에 비관류 심장리듬(non-per-
fusing rhythm)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
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구조자는 신속한 제세동의 시행뿐
만 아니라 자동제세동기 도착 전과 제세동 시행 직후에 즉
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일반인 제세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가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모두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병원 밖 심정지 목격자의 50% 정
도만이 목격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며, 34%의 심정지
환자에게만 자동제세동기가 적용되었다85). 그러므로 일반
인 제세동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일차반응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지속적
인 질 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차반응자의 실
행능력,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일차반응자가 시행한 응급처
치의 적절성, 심정지 환자의 임상결과 등에 대한 자료가 지
속적으로 기록되고 피드백 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는 언제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작동상태, 배터리 성능, 패드
의 상태와 유효기간 등이 항상 점검되어야 한다79).
4. 자동제세동기의 종류
자동제세동기는 구조자에게 제세동을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완전 자동제세동기
(fully automated)는 전원을 켠 후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면 제세동기 스스로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고, 에
너지를 충전하여 구조자에게 알린 뒤에 제세동을 자동적으
로 시행한다. 반면에 반자동 제세동기(semi-automated)
는 심전도를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 구조자로
하여금 제세동 시행 버튼을 누르도록 음성 또는 화면으로
지시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제세동기 교육 및 홍
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반자동 제세동기가 주로
보급되고 있다.
예전에는 두 개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각각 부착한 뒤
에 자동제세동기 본체와 패드를 서로 연결시켜야 하는 형
태의 자동제세동기가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두 개의 패드
가 자동제세동기의 본체에 이미 연결된 형태(pre-con-
nected)의 자동제세동기가 주로 보급되어 설치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자동제세동기는 전원을 켠 뒤에 환자의 가슴
에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기만 하면 되므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목격자에 의해 시행되는 가슴압
박의 속도와 인공호흡의 주기를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기
능을 갖춘 자동제세동기도 설치되고 있다.
5.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은 자동제세동기의 종류 및 제조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 원칙은 같다. 심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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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먼저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에 놓은 후에 전원버튼을 누른다.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
에, 두 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
슴에 단단히 부착한다.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
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패드를 부착한다. 자동제세동기
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혼선을 주지 않
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
도록 한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제세동이 필요합니
다’라는 음성 또는 화면 메시지와 함께 자동제세동기가 스
스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한다. 이후에‘제세동 버튼을 누
르세요’라는 음성 또는 화면지시가 나오면, 안전을 위하여
심정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폐소
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자동제세동기가‘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Fig.
13). 자동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
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
술과 제세동을 반복하여 시행한다.
자동제세동기의 패드는 심장에 최대의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한 패드를 오른쪽 빗장뼈 아
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겨드
랑선(midaxillary line)에 부착하는 전외 위치법(antero-
lateral placement)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다른 방법으
로는 두 개의 패드를 가슴의 앞뒤로 부착하는 전후 위치법
이 사용되며, 이 방법은 한 패드를 흉골의 왼쪽에 부착하
고, 다른 패드는 등의 견갑골 밑에 부착하는 방법이다. 패
드를 부착하는 방법에 따른 제세동 성공율은 서로 비슷하
며, 비교적 적용하기 편리한 전외 위치법이 가장 많이 사용
된다.
6. 소아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8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성인에 비해 심정지의 발생빈도
가 적으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정지가 유발된다92). 소아
심정지 환자의 초기 심전도의 5-15%는 심실세동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제세동
을 해야 한다93-97).
소아 심정지 환자에게는 성인에 비해 적은 에너지인 2-
4 J/kg로 제세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며, 일부 자동제세동
기는 성인용 패드를 소아용 패드로 교체하거나 소아용 열
쇠를 꽂음으로써 제세동 에너지를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98-100). 그러므로 8세 미만의 소아 심정지 환자에게는 가능
한 소아 제세동 용량으로 변경시킨 뒤에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아용 패드나 에너지
용량 조절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용 자
동제세동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세 미만의 영아에
Fig. 13. Steps for AED use. Power on the AED. Attach the electrode pads and analyse the rhythm. Clear and deliver a shock.
Resume chest compression immediately after shock.
게는 소아 제세동 용량으로 변경시킨 뒤에 자동제세동기를
적용한다101). 그러나 소아용 패드나 에너지 용량 조절장치
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도
성인용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2-4 J/kg로 제세동한다.
7. 병원에서의 자동제세동기 적용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3분 이내에 제
세동 처치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02). 병원이라 할지
라도 환자에 대한 심전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병동, 외
래, 검사실 등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세동
처치가 지연될 수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병원 내 심정지 환
자에게 보다 신속한 제세동 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고려될 수 있다103). 특히 수동제세동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심전도 판독능력이 부족한 의료진이 근무하는 장
소에는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4). 병원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뒤에는 이를 사용할
직원 및 의료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자동제세동기의 적용결과가 지속
적으로 기록되고 피드백 되어야 한다105).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1. 기도폐쇄의 확인 방법
실신, 경련, 갑작스런 호흡곤란, 청색증, 심정지 또는 의
식 소실을 유발할 수 있는 응급 상황들과 기도폐쇄를 구별
해 내는 것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이물질은 가벼운 혹은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 환자에서 기도폐쇄 소견이 보
이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환자가 기침, 청색
증, 말하거나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자신의 목을 움켜잡는 징후를 보이면 환자에게“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물어보아,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
를 끄덕인다면 심각한 상태의 기도폐쇄로 판단하고 즉각적
인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2. 기도폐쇄의 치료 방법
환자가 가벼운 기도폐쇄 증상을 보이면서 기침을 크게
하고 있다면, 환자의 자발적인 기침과 숨을 쉬기 위한 노력
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심각한 기도폐쇄의 징후
를 보이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는 의식유무와 관계없
이 즉시 119에 연락을 한 후 기도폐쇄의 징후가 해소되거
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복부밀어내기를 반복한다
(Fig. 14). 복부밀어내기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임신, 비만
등으로 인해 복부를 감싸 안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슴밀어
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성인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구조자
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인
공호흡을 하기 전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에만 제거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에서 기도를
개방하고 입안을 확인해서 이물질이 보이면 턱과 혀를 동시
에 한 손으로 쥐고 들어 올리면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훑어내
기(finger sweep)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만약 손으로
제거하기 힘든 이물질인 경우에는 후두경과 마질겸자
(Magill forceps)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심각한 기도폐쇄의 치료를 위해 처음에 어떤 방법을 시
도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2015년 국제소생술
교류위원회(ILCOR) 가이드라인에서는 2010년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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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bdominal thrust. A rescuer stands behind a patient and clench his or her fist and place the side of thumb between the
umbilicus and the ribcage and then grasps this hand with your other hand and pulls sharply inwards and up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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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마찬가지로 의식이 있는 1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에게
는 복부밀어내기 또는 가슴밀어내기 방법을 하는 것이 여
전히 유효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도폐쇄 징후가 좋아질
때까지 복부밀어내기 방법을 신속하게 반복하고 만약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으면 가슴밀어내기 방법을
고려한다.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강한 압박으로 인해 복
강 내 장기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18). 2015년 유럽소생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인
에서 이물에 의한 심각한 기도폐쇄에서는 등두드리기법 5
회(back blow)와 복부밀어내기(abdominal thrust) 5회
를 교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49).
사체를 이용한 무작위비교 임상시험과 마취된 자원자들
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에 의하면, 복부밀어내기 보다는
가슴밀어내기 방법을 시행한 경우에 기도의 압력이 더 높
게 유지된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슴밀어내기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106-108).
일부 증례보고에서 의식이 없는 성인과 1세 이상의 소아
에서 손가락 훑어내기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
으나, 몇몇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환자나 구조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물질의 확인 없이 손
가락 훑어내기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몇 가지
증례보고에서는 적절히 훈련된 응급의료종사자가 후두경
과 마질겸자와 같은 기구를 사용할 경우 심한 기도폐쇄에
서 효과적인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회복자세
회복자세는 환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효과
적인 순환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 권장된다. 회복자세는 혀
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
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회복자세를 취해주는 방법
은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
를 구부린 채로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Fig. 15). 이상
적인 자세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 머리의 위치는 낮게 하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압력이 가슴에 가해지지 않아야 한
다.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척수 손상이 있
거나 의심되는 경우 한쪽 팔을 위로 펴고 머리를 팔에 댄
상태로 양다리를 함께 구부린 자세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윤리
1. 윤리 원칙
1) 자율권의 존중
자율권의 존중은 의료윤리나 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
적 가치이다. 의학적 또는 법적으로 정상이 아닌 경우를 제
외한 모든 성인은 스스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치료에 대한 올바른 결정은 의료인과 환자와의 충분한 소
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음의 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109,110).
Fig. 15. Recovery position. Extend the lower arm above the head and roll the head onto the arm, while bending a leg.
① 환자는 현재의 상태, 예후, 앞으로의 치료방법과 다른
치료방법의 장점과 위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받고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② 환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
사가 설명한 내용을 환자 스스로 말로 다시 표현해 보
도록 한다.
③ 환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을 심사숙고
하여 선택, 결정함으로써 본인의 결정을 정당화한다.
2) 사전 결정에 대한 보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25% 이상의 고령 환자가 삶의 마
지막 단계에서 대리인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한다111). 고령
자나 말기 질환자는 삶의 마지막 단계의 치료를 본인이 결
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이전에 심폐소생술 포기 여부,
치료에 대한 위임 등을 통하여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이 필요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전 결정을 하게 되면 임종이 다가
왔을 때 적극적인 치료보다 완화 의학, 호스피스 위주의 보
존적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남은 시간 동안의 삶과 가족에
대한 배려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112). 따라서 의료인은 환
자의 심정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의 치료
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2. 회생불능 환자에서의 치료원칙
환자나 가족이 건강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의료인은 요구된 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구된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명백한 회생불
능 의료행위의 예는 비가역적인 상태의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정지 상황에서
회복불능의 뇌 손상이나 뇌사상태를 정확히 판정하거나 예
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만일 예후가 불확실한 상황이라
면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적으로 환
자의 생존 가능성과 예상되는 임상적 경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113).
3. 소생술의 연구에 관한 윤리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상자의 동
의가 필요하며, 때로는 법적으로 인정된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114,115). 하지만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는 대부분 대상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116,117). 따라서 심
정지 또는 심폐소생술을 연구할 때에 대상자의 동의를 얻
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를 허용하기도 한다118). 대상자
의 동의를 얻지 않는 실험 프로토콜은 반드시 연구윤리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
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연구 대상이 의식이 없으며, 발생한 질환이 정상 생활
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영구 장애 또는 생명을 위협하
는 상황이지만 알려진 치료법이 아직 연구 중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② 연구 대상이 연구에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거나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정대리
인이 실험치료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간 전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③ 실험적 치료가 실험 참가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고, 시행하려는 실험적 치료법 이외에 검증
된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경우
4.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상황
일반적으로 심정지 환자에게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제공
해야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보류해야 하는 다음의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119).
①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조자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
험에 놓여 있는 상황
② 사망의 확실한 임상적 징후(예, 사후경직, 시반, 참수,
신체절단, 부패)가 있는 경우
③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지시 또는 소생
술 시도금지 또는 포기(DNR: Do Not Resuscitate)
표식이 있는 경우
1) 병원 밖 심정지의 심폐소생술 포기
병원 밖 심정지의 심폐소생술 시도금지는 환자나 가족
및 관련된 의료인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해당 표식을 휴대할 수 있어야 한다120). 가망 없는 환
자에 대한 형식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지연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행위는 의료인의 도덕성
을 손상시키고, 환자와의 관계를 훼손한다. 병원 밖 소생술
시도금지와 소생중지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심정지 중 27%에서 거짓된 심폐소생술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21,122).
2) 병원 밖 심정지의 사전의사결정
119가 출동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상당수는 말기질
환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사전의사결정서를 가지고 있
다. 사전의사결정서는 119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보여주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 포기의 타당성이 의심
되거나, 환자의 심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는 기본소생술과 전문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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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 밖 심정지의 심폐소생술 중단
기본소생술을 시작하는 구조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
우에 해당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해야 한다113).
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치료 인계
② 자발순환의 회복
③ 구조자가 지치거나, 위험한 환경에 빠진 경우
5. 병원 내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
하는 상황
1) 병원 내 심정지의 심폐소생술 시도 금지
병원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심폐소생술 포기에 대한
사전 결정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신
생아에서는 재태주령, 출생체중, 혹은 선천적인 기형 등으
로 거의 확실하게 초기 사망이 예상되거나, 소생하더라도
극도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예, 23주 미만의 재태
주령, 400 g미만의 출산체중, 무뇌증, 13번 염색체 삼염색
체성 등 주요 염색체 이상)을 가진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113).
2) 병원 내 심정지의 사전의사결정
일반적인 의학적인 시술과는 달리 심폐소생술은 묵시적
동의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의료인의 지시 없이 시작된다.
말기 질환자는 죽음 자체보다도 자포자기와 통증에 더욱
두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의료인은 통증과 증상의 조절뿐
만 아니라 지지치료를 계속 받을 것인지, 또는 심폐소생술
을 하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해 환자 또는 가족의 확실한
사전의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무기록에 심폐소생
술 금지를 기록해야 하고, 그러한 심폐소생술 금지 및 일부
치료에 대한 제한을 하여야 하는 이유, 환자와 보호자, 가
족과 상의한 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포기 지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지
않을지를 독립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포기
지시가 다른 형태의 치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
액, 영양, 산소, 진통제, 안정제, 항부정맥제, 혈관확장제의
투여와 같은 다른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거부를 뜻하는 것
은 아니다. 어떤 환자들은 제세동과 가슴압박 처치는 하고,
기관내삽관과 기계환기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금지를 결정할 때에는 다른 의료인들과도 논의
해야 한다123).
3) 병원 내 심정지의 심폐소생술 중단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지 않는 것과 심폐소생술 중간 또는
후에 생명유지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학적,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치료의 중단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124).
신생아에서는 심폐소생술 중단에 관한 확정된 가이드라
인이 없더라도 신생아가 더 이상의 생명유지치료에서 반응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소생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영아나 소아에서 심폐소생술의 성공이나
실패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없다125-127). 따라
서 심폐소생술의 중단에 대한 결정이 의료인과 기관에 따
라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진전된 치료에도 환자가 반응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소생 노력을 중단
해야 한다.
병원에서 성인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결정은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달려있다. 심폐소생술 중단을 결정할 때에는
목격된 심정지 여부, 심폐소생술의 시간, 최초의 심전도 리
듬, 제세동 까지의 시간, 동반질환, 심정지 이전의 상태, 심
폐소생술 동안에 자발순환회복의 여부 등의 항목을 고려한
다. 병원 안에서의 심폐소생술 중단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심폐소생술 중단이 각기 다른
잣대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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